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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 활동이 멈춘 때에도, 
고용보험이 힘이 됩니다”

근로복지공단, 방송 연기자 축제 찾아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안내

- 연기자·성우 등 1,500여 명 참여 행사에서 체험형 홍보, 1:1 현장 상담
-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부터 보험료 지원까지, 예술인에게 필요한 혜택 전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승흡)은 11월 3일 경기 고양종합운동장 보조경기장
에서 열린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한마당 축제’를 찾아 예술인 고용·산재
보험의 가입 방법과 주요 혜택을 안내했다고 밝혔다.

  예술인 고용보험은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맺고 일하는 예술인이 실직하거나 
출산으로 일을 쉬는 동안 생활 안정을 돕는 제도다.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직 시 최대 270일간 구직급여를, 출산 시 90일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예술인과 사업주는 
고용보험료의 80%를 최대 36개월간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예술인이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에 가입하면 업무 중 다치거나 
업무로 질병에 걸렸을 때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치료로 일하지 
못하는 기간의 휴업급여 등 산재보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예술인들이 이러한 혜택을 정확히 알고 필요한 때 활용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3년째 이 행사에서 현장 홍보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행사에는 
연기자·성우·연극인·코미디언 등 조합원 1,500여 명이 참여했다.

  공단이 2024년 같은 행사에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591명 중 
78.6%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알고 있다고 답했지만, 자세한 내용까지 안다는 
응답은 21.7%에 그쳤다. 예술인이 가입할 수 있는 중소기업사업주 산재보험을 
자세히 안다는 응답도 15.9%에 머물렀다.

  이에 공단은 참여자들이 제도를 친숙하게 접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체험 프로그램과 1:1 상담을 함께 운영했다. 캐리커쳐 
그리기, 퍼스널 컬러 체험, 홍보 로봇 등으로 관심을 모으고, 공단 캐릭터 
‘희망이’와 ‘드림이’가 행사장 곳곳에서 안내자료를 전달했다.

  상담 부스에서는 공단 서울특고센터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함께 예술인 
고용·산재보험 가입 방법, 구직급여·출산전후급여 수급 요건, 두루누리 보험료 
지원과 산재보험 보상내용 등을 안내했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방과후
학교 강사, 관광통역안내사 등 노무제공자를 위한 고용·산재보험 제도도 
함께 안내했다.

  공단은 이날 제도 인지도와 선호하는 홍보채널을 파악하는 설문조사도 
실시했다. 행사 현장을 담은 영상은 공단 유튜브 등 SNS에 게시해 현장에 
참여하지 못한 예술인들에게도 제도를 알릴 계획이다.

  박승흡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필요한 순간 
사회안전망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며 “예술인들이 고용·산재보험의 
혜택을 정확히 알고 안심하고 창작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현장을 찾아 
소통하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줄여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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